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2.09 

윌링스, 2020년 매출액 632억 원 기록…전년대비 47.5% 증가 

▶ 배터리팩 공급으로 큰 폭의 매출확대 

▶ 코로나 19여파로 인한 태양광 사업 위축이 사업에 영향 

▶ 그린뉴딜 정책 수혜와 주력 사업 재개로 영업이익 전환 기대 

 

<2021-02-09> 태양광에너지 리딩 기업 윌링스(313760, 대표이사 안강순)가 2020년 매출액 632억 

3,8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7.5% 증가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갑진과 통신용 배터리팩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터리팩 공급사업이 신규 매출원으로 가세하

며 급격한 매출증가를 이끌었다. 일본의 5G통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통신용 배터리팩 공급사업

은 윌링스의 성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력사업인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매출은 감소했다. 또 판매처

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큰 폭 설정한 것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턴 정부의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수요증가가 

실적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윌링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사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며 “202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수혜

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윌링스는 9일 공시를 통해 주당 80원, 총 3억 8천만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